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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3월 31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 ☎440-4791
∙담당자 김대열 ☎440-479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원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올해 47억여 원 투입, 군·구에 도시디자인 명소 조성 -

-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송림6동 깨끗한 담 만들기, 선학지하차도 등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올 해 

총 47억4천7백만 원을 투입하여‘2021년도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은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매년 7월 수요

조사를 통해 야간 및 색채디자인 등의 사업대상을 정하고 이듬해 지원

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개 군·구 11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월에 시비보조금을 교부하였고 군·구 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하여 발주 준비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상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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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마중물 사업으로써,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강화의 역사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으며 ▲동구(송림6동 깨끗한 담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사업, 송림고가 

하부 디자인 개선사업) ▲미추홀구(인천대로 하부개선) ▲연수구(컨벤

시아교, 선학지하차도) ▲남동구(장승백이시장, 인천대공원역) ▲부평구

(하정초, 부개고가교) ▲강화군(초지대교 야간경관개선)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미추홀구에는 수봉공원을 중심으로 1단계 

송신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고, 올해 2단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인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인천색을 반영한 동춘고가교, 경원고가교 색채디자인 및 함

박마을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통해 삭막한 도시이미지 개선에 이바지

하고 있다.

※ 인천색: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 경관에서 추출된 10개의 색상(인천바다색, 인천하늘
색, 정서진석양색, 소래습지안개색, 강화갯벌색, 문학산색, 팔미도등대색, 개항벽돌
색, 참성단돌색, 첨단미래색)

이와 함께 인천시는 민선 7기에 들어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추진, 색과 빛·디자인을 원도심 곳곳에 반영하여 인천의 명소를 조성

하는 야간 명소 조성, 색채디자인 보급,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등 다양한 

후속 사업을 발굴해 인천의 경관을 변신시키고 있다.

※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시장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16개의 인천 주야간 명소

만들기(야간경관 8개소, 색채 및 디자인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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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진 인천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디자인은 단기간 내에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공디자인 추진 사진(별첨)>

수봉공원 송신탑(1단계) 수봉공원 야간경관(2단계) 동춘고가교 색채디자인


